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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제자들 중에는 미군 공군장교들이 많습니다. 남가주에 소재하는 미군 공군기지에서 강의를 일주에 한두번은 꼭 하기 때문에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들을 수백명 가르쳤습니다. 한번은 중령인 한 제자가 자기 사무실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선물하나를 주겠다고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세개가 서있는 사진을 주었습니다. 미사일 사진을 주면서 저에게 그는 미국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하늘의 별처럼 여러 곳에 위치한 노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들이 다 뭐냐고 묻자 그는 그 점들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하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위산업 회사에서 제 인생의 반 정도를 보냈지만 저는 지하 발사대가 미국에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에게 준 사진에 포함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피스 키퍼 (Peace Keeper), 미닛맨 III (Minuteman III), 미닛맨 I(Minuteman I)라는 이름의 미사일 들인데 그들은 세계 어느곳에 있는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들입니다. 그 중령이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핵무기도 적재할 수 있는 미사일 일 것입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의 각지에 소재하는 지하 발사대에는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목표물일찌라도  이미 조준을 해두고 만약에 필요할 때에 발사버튼만 눌르면 목표물을 공격할 준비를 항상 갖춰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지하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군함에서와 짐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걸프전쟁에서 군함과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된 미사일로 인하여 쿠에이트를 침공한 이락이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이 이락을 침공했을 때 이락의 독재자이었던 사담 훗세인의 공관을 미국의 미사일이 정확하게 적중시켰고 지하의 벙커까지 파괴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이 미국의 이락침공 이후 40여일 동안 지하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미국의 미사일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적재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을 적대시하는 폭군들의 경솔한 행동을 방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 소련도 이런 무서운 미국의 군사력과 경쟁할 수가 없어서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은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휠씬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크르즈 미사일 은 지상 100메타의 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레이다에도 탐지되지 않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폭격기의 기능도 지니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수상한 물체나 건물을 보면 조종본부와 연락을 해서 지시에 따라 수류탄이나 적은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목표한 건물정도가 아니고 건물 안의 어느 지점도 적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사일의 위력은 실로 가공합니다.  이런 미국의 미사일의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알수 없는 더 큰 위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을 적대시한 독재자의 수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군좌에서 축출되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리비아의 가다피 대통령도 이락침공에서 보여준 미국의 단호함과 미군의 위력에 정신을 차리고 핵무기를 포함하여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나 다른 어떤 위력으로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겠으나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에 반하는 폭군이나 테러세력을 견제하는 능력과 힘은 항시 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

